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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해상 및 육상 운송부문 협력 강화

■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을 국내 무역을 위한 환적항으로 공식 승인a)

 -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중국 국내 무역 
상품 운송을 위한 환적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음

 - 바다가 없는 헤이룽장(Heilongjiang)과 지린성(Jilin)은 그동안 화물들을 남부 지역으로 운송
하기 위해 다롄(Dalian) 등 랴오닝성(Liaoning)의 항만을 이용했으나 항만까지의 이동 거리가 
1천㎞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음

 - 반면 블라디보스톡 항만은 러시아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 수이펀허(Suifenh)나 지린성 훈춘
(Hunchun)에 설치된 국경 통로 구역인 국경통상구에서 200㎞ 이내 거리에 있어 물류비를 대

그림. 러-중 국경 지대 관세구역 모습

자료: https://primamedia.ru/news/15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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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절감할 수 있게 됐음
 - 2022년 러시아와 중국 간의 총 교역액은 1,903억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9.3%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막심 오레쉬킨(Maxim Oreshkin) 대통령 경제부문 자문관에 따르면, 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상정하였을 때 러시아-EU간 무역량보다 러-중간 무역량이 더 큰 상황으로, 중국이 러시아
에 있어 유럽보다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하였음

■ 하바롭스크주, 러-중 국경검문소 운영 재개b)

 - 러시아 하바롭스크(Khabarovsk)주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포크롭카(Pokrovka) 국경검문
소가 헤이룽장성 랴오허(Liaohe) 방향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페리 운항을 재개하였다
고 보도됨

 - 해당 페리를 통해 중국으로는 12.8만 톤의 화물이 운송됐으며, 러시아로는 32.2만 톤을 운송
하였음

 - 포크롭카 국경검문소의 일일 화물차 통관 처리 가능량은 25대이며, 현재는 하루에 평균적으
로 5대 화물차가 통과하는 상황임

 - 포크롭카(하바롭스크주)-랴오허(헤이룽장성) 러중 국경검문소는 이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7월에 운영이 재개되었으며, 2023년 봄 
기준 화물 운송량이 2배로 증가함

 - 하바롭스크주 주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
로 볼쇼이우수리스크섬(Bolshoy Ussuriysky Island)에 국경검문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 또
한 세우고 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림

■ 자바이칼스크 러중 국경검문소, 운영시간 24시간으로 확대c)

 - 유리 라드긴(Yuri Ladygin) 극동 관세청장은 중국 측과 협의해 시험적으로 자바이칼
(Zabaykal)주 국경검문소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알리며, 육로를 이용하는 
화물 운송자들이 국경 통과를 위해 이틀 이상 대기하지 않도록 검문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극동 관세청장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역과 접한 최대 검문소인 러시아 자바이칼주 차량 국경
검문소 인근에는 현재 중국으로 들어가 물건을 싣고 나오려는 화물트럭 700대가 국경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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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10~11km 이르는 긴 대기 행렬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 자바이칼스크 국경 검문소를 통해 중국의 운송업자 및 국민들은 자바이칼주 및 러시아 내륙

으로 이동하며, 중국발 화물들이 시베리아 지역으로 운송됨. 또한, 해당 국경검문소를 통해 
만주 지역과 내몽골에 위치한 하이라얼(Hailar)로 여객 운송도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자바이칼주 주정부는 ‘운송 시스템 개발’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2027년 동안 
국경검문소를 28억 루블 규모로 재건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예고로프 아르쫌 러시아 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102592/(2023.05.17. 검색)

b) http://www.morvesti.ru/news/1679/102593/(2023.05.17. 검색)

c) http://www.morvesti.ru/news/1677/102594/(2023.05.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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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가금류 무역량 증대를 통한 물류 협력 도모

■ 러 체르키조보社, 중국으로의 가금류 출하량 증가에 따른 화물 철송 제안a)

 - 러시아 최대의 가금류 생산업체인 체르키조보(Cherkizovo)사(社)는 4월 29일 보도를 통해 
1차 닭발 가금류 50톤을 철도용 냉장 컨테이너에 실어 중국으로 운송했으며, 운송 시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되어 화물 철송이 해상 운송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체르키조보의 주요 판매 시장이며, 2022년 체르키조보는 40,000톤의 닭고기와 칠
면조 제품을 중국에 판매한바 있음

 - 체르키조보는 6월부터 월평균 3대의 가금류 제품을 실은 열차를 중국 방향으로 출발시킬 
계획임. 1차 선적 시 30개였던 컨테이너 수는 41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체르키조보의 
2023년 제품 철도 운송량이 전체 상품 운송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함 

 - 체르키조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환적을 반복하여 운송 거리가 길었던 해상 운송
의 대안으로 중국향(向) 철도 운송 방안을 개발, 시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
하며, 철도 운송을 통해 중국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러나 체르키조보 측은 중국으로의 제품 철송에 대한 운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럽 및 러시아발(發) 중국향 철도 제품 운송은 해상을 통한 공급보다 더 비
쌀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횡단열차(Trans-Siberian Railways, 이하 TSR)를 이용해야 하므
로, TSR의 인프라 측면·시스템 측면의 물류 장벽도 고려해야 함

■ 對중 러시아 가금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양국 물류 협력 강화a)

 - 한편, 러시아의 가금류 농가 및 가공업자들은 중국에서의 가금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간 가금류 화물 무역 활성화를 위해 물류 협력의 시급성을 알림

 - 세르게이 라흐티우호프(Sergey Lakhtyukhov) 러시아 전국 가금류 생산자 조합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가금류 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업계
에 경종을 울리게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음

 - 아울러, 조합장은 러-중간 물류 인프라 미비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러시아 가
금류 시장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러시아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업계의 투자 매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러시아 농산물 시장 분석가들 또한 러-중 가금류 산업 협력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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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나섰음. 현지 전문가인 레오니드 홀로드(Leonid Kholod)는 중국에서 값싼 가금류
가 유입되면 업계 수익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금류 농가의 파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라흐티우호프 조합장의 우려와 유사한 의견들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함

서자영,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weekly_kmi@kmi.re.kr)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https://www.poultryworld.net/the-industrymarkets/market-trends-analysis-the-industrym

arkets-2/russia-china-poultry-trade-perks-up/(2023.5.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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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안보 위기에 중국과 러시아 곡물 수입으로 버텨

그림. 2020년 11월 북한 철로를 따라서 늘어선 곡물자루

자료: NK news, 2023년 5월 15일 자

■ 북한, 러시아로부터 두 달 연속 1,000톤 이상의 곡물 수입

 - 북한이 3월과 4월 각각 1,000t이 넘는 곡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고 러시아 연방 동식
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이 밝힘

 - 특히, 금년 3월에는 극동지역 아무르(Amur)주가 옥수수 2,800톤을, 4월에는 시베리아 지
역 케메로보(Kemerovo)주의 쿠즈바스(Kuzbass)가 밀가루 1,28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러시아 세관당국이 확인했음

 - 아울러, 올해 1월에는 구체적인 수출량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러 접경 지역인 연해주 측에
서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혀지기도 함

 - 한편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46,000톤의 쌀을 수입했다고 중국무역데이터에 나타
나기도 하였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되었음 

 - 이처럼 북한의 대(對)러시아, 중국 곡물 수입량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보았을 때 북한의 식
량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바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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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a)https://www.nknews.org/2023/05/russia-sent-over-1k-tons-of-wheat-flour-to-north-

korea-state-agency-says/(2023.5.17. 검색)

b)https://www.voakorea.com/a/7095843.html(2023.5.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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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제재에도 불구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 조짐 보여 

■ 북한, 중국의 중고선박 구매량 늘려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중국의 왕하오 1호 선박
이 5월부터 북한 선적의 송님5(Song Nim 5)호로 변경 등록됐다고 밝힘. 송님5호는 2,972
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건조 연도는 2005년이 된 선박임

 - 지난 3월에도 중국 선박이 송님9호로 변경등록된 바 있음. 이로서, 2022~2023년 현재까
지 중국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게 된 사례는 총 8척으로 밝혀짐

 - 이처럼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중고 선박 구매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북한 선박의 선령이 높아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함
 -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선박의 평균 총톤수는 4,922톤급이고 평균 건조일은 1970년 

10월로, 북한은 선박의 선령이 50년이 넘은 것들을 운용하고 있던 상황임
 - 이것은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

매하지 못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로, 최근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하여 중국의 중고 선박을 
구입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북한 당국, 중국 관광객에 국경 개방 재개 가능성 통보 

 - 한편 이르면 다음 달 6월부터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해 트럭수송과 인력이동을 완
전히 재개할 수 있다고 홍콩의 대표 영자신문사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이하 SCMP)가 보도함

 - SCMP는 또 랴오닝성에 본사를 둔 여행사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중국의 관광객에게 북
한을 개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함

 - 또 SCMP는 북한의 중국과의 관광 재개 시기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에 달려있다고 보도하며, 양국간 무역 본격 재개 및 국경 간 화물운송 재개 시기
는 북한의 식량 위기 전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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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a)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20093/china-north-korea-truck

-trade-may-fully-resume-1-month-along-tourism-source(2023.5.17. 검색)

b)https://www.voakorea.com/a/7094269.html(2023.5.17. 검색)

c)윤인주(2022), 북한의 해운기업·선박등록·운영 실태조사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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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멘-타지크, 카스피해 물류 인프라 공동사용 합의

그림.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정상회담

자료: https://tj.sputniknews.ru/20230510/dokumenty-dushanbe-ashkhabad-sotrudnichestvo-1057014991.html

■ 투르크멘 대통령, 타지키스탄 공식방문…양국간 협력 논의a)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ymuhammedow) 투르크멘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하여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크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함

 - 회담 기간 중 양국 정상은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수립 및 강화 선언문에 공동으로 서명했으
며, 실무진 차원에서는 정부 간 협력 협정을 포함한 23개의 협력안이 체결되었음

 -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는 보건 분야, 사이버보안, 정보기술보호 분야에서 협력에 대해 합의하
였으며, 양국 국립은행, 노동부, 외교부 차원의 파트너십 협력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음. 
또 양측은 농업과 물류 수송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관한 로드맵 작성에 대해 합의했음

 - 회담 중 양국 대통령은 양국 간 및 지역 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음. 라흐몬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정치, 무역경제, 문화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분위기
가 조성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양국 정상은 산업협력, 에너지, 농업, 교통 및 통신 분야에



- 11 -

서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타지크 측에 카스피해 자국 항만시설 사용 제안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회담 중 라흐몬 대통령에게 자국 카스피해 튀르크멘바시
(Türkmenbaşy)항 사용을 제안하며, 교통물류 분야가 양국 협력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하였음 

 - 투르크멘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중동 간 교통의 연결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양국의 카스피해 항만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
해 투르크멘 정부는 타지크 정부와 함께 물류 회랑 건설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투르크멘 측은 양국 간 항공기 직항 여객 노선 및 화물 수송 개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기도 하였음

 - 양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내륙 산악국가로서 수출노선 다변화 및 바다로의 접근성이 필요한 
타지키스탄과, 물류 회랑 노선의 증설과 함께 중간 경유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투르
크메니스탄의 이해가 일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a) https://tj.sputniknews.ru/20230510/dokumenty-dushanbe-ashkhabad-sotrudnichestvo-10570

14991.html(2023.5.16. 검색)

b) https://tj.sputniknews.ru/20230511/turkmeniya-tajikistan-transport-koridor-kaspiy-10570321

08.html(2023.5.16. 검색)



- 12 -

북극 안개, 북극항로 선박 운항 안전에 영향

■ 북극해 해빙이 사라지며 안개가 더 짙어져 선박 운항 지연 초래 야기

 - 미국 지구물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이하 AGU)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북극
해에 얼음이 사라지며 안개가 짙어져, 선박이 위험한 해빙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자 운항 
속도를 늦추면서 이는 가시성 감소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비용 증가를 초래함

 - 연구를 진행한 AGU 전문가들은, 북극 해빙으로 인해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물에 노출되고 
따뜻한 증기는 안개로 응결됨에 따라 북극해에 안개가 자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항행하는 선박들은 숨겨진 얼음 덩어리를 포착하기 힘
들며, 이로 인해 안개가 밀집된 경로를 통과하는 선박은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임

■ 북극해 해무,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 기간 단축에 영향 미쳐

 - 북극해 해빙은 북서항로, 북동항로 등 일명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이하 NSR)의 활
용을 가능케했지만,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약 20~30%는 빈번한 해무를 경험하게 됨

 - AGU 전문가들은 해무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추정치보다 북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시간은 23~27%, 북동항로 항해 시간은 4~11%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해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송 경로를 설정하면, 해무가 조밀한 지역을 우회하는 방식으
로 0.3-1일의 항해 시간 감소가 가능함

■ 북서항로 횡단 선박, 북동항로 통과 선박보다 안개 조우 가능성 높아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는 북서항로 경로의 경우, 안개가 매우 빈번하고 지속적이어서 
항해 시간이 최대 3일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북동항로의 경우, 북서항로에 비해 안개가 상대적으로 덜 끼
기 때문에 항해 시간이 약 하루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항해 경로상 북극해 해빙 분포의 가장자리 지대에서 먼 경로를 지날 경우, 선박의 안
개 조우 가능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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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 통과 항로 이용 시 안개의 영향 고려할 필요성 높아져

 - 과거보다 북극해 안개가 짙어짐에 따라 항로를 조정하지 않으면 선박 운항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안개로 인한 선박 운항 일정 지연은 북극항로 이용 운임을 빠르게 증가시킴

 - 이에 따라, AGU는 연구를 통해 북극 해빙 지속 감소 상황에서 북서항로 및 북동항로의 활
용이 활성화될 미래 상황에서 선박 항로를 설계할 때 북극 해무를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참고자료 a) https://safety4sea.com/agu-will-shipping-see-through-the-fog-in-the-arctic/ (2023.

5.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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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획 할당(쿼터) 제도

이승진 외국변호사(러시아), KL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남해에서 잡히는 멸치, 고등어 등의 어획량은 늘어난 반면, 동해에서 
잡히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 대구, 꽁치 등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탁에 명태, 대구가 꾸준히 올라오는 것은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서베링, 남쿠릴북부, 연해주 어장에서 원양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덕택이기도 하다. 이는 한-러 
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국제어획쿼터 배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러시아 헌법상 국제조약의 
효력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어 우리 어선들의 (러시아 국제어획쿼터를 근거로 한) 러시아 내 
어업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2. 러시아법상 어업권 규제 – 어업허가 및 어획쿼터 제도

  반면, 국제어획쿼터 없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내법 및 관련 
행정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다.
  러시아 ‘수산업 및 수산생물자원에 관한 연방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국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법인/개인이 적법하게 어획한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취득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즉, 적법한 어업권 행사를 담보하고, 어획한 수산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 
발급이 전제된다.
  어업허가는 피허가자에게 어업권 행사를 허용해주는 대인적 허가이므로, 제3자에게로의 
양도가 제한된다(단, 피허가자의 회사합병,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법상 포괄승계 방식은 
허용된다). 어업허가는 사적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획을 위해서는 사업체 명의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러한 어업허가 취득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러시아 수산청과의 소통, 즉 대관업무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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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어획쿼터는 행정처분인 어업허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수역에 서식하는 특정 
수산물의 어획 할당량을 기한부 배정해주는 제도다. 러시아 수산 당국은 생태계 관리가 필요한 
특정 수산물에 대하여 어획쿼터를 배정하고 있으며, 직접 수산업체와 별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 수산물의 어획쿼터 배정을 확정해주고 있다.

3. 어획쿼터 제도 정비 – 투자 어획쿼터 도입

  과거 러시아 수산 당국은 어획쿼터 배분에 있어서 한때 경매입찰 방식을 운영하였지만, 
낙찰시 즉각적 낙찰대금 지불이 부담되던 자국 수산업계를 배려하기 위하여 어획쿼터 배정 
기준을 어획실적 기준으로 바꾼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수산 당국은 어획쿼터를 신청한 수산업체에 대하여 최근 어획량 등 어획실적을 
검토한 후 10년 기한의 어획쿼터를 배정해주었고, 해당 기한이 만료한 후에도 통상적으로 
수산업체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최장 15년까지 추가 연장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수산 당국은 정작 어획쿼터 배정 이후의 관리감독 업무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산업체는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적발될 소지가 없었으므로) 사실상 20~25년의 
장기 어획쿼터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체 어획량은 급증하였지만, 극동러시아 수산업체 대부분이 어획한 수산물을 러시아 
항만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상에서 주변국으로 수출하다 보니, 실제 러시아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산물의 규모는 여전히 적었고, 이에 따라 수산물 보관/가공기술 투자 및 물류인프라 
개발은 더딜 수 밖에 없었다.
  최근 경각심을 느낀 러시아 당국은 다시금 어획쿼터를 경매입찰에 부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러시아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어획쿼터 중 80%는 기존방식(어획실적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20%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낙찰자에게 신규어선 건조 및 
수산가공시설 투자를 전제로 배정해주는, 이른바 ‘투자어획쿼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재차 법 개정을 통해 전체 어획쿼터 중 투자어획쿼터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44%로 대폭 확대하였고, 킹크랩에 대하여는 전체 어획쿼터의 50%를 경매입찰에 부쳐 
분배하되, 낙찰자로 하여금 역시나 신규어선을 건조하도록 하는 등 킹크랩을 사실상 
투자어획쿼터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투자어획쿼터 대상수산물은 (킹크랩을 비롯하여) 대구, 명태, 청어, 
넙치 등에 한정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향후에는 새우, 성게, 해삼, 가리비 등 기타 
고부가가치 수산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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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러시아는 ‘국방 및 안보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이하 ‘전략산업외투제한법’이라 한다)’을 통해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우선되는 
일부 전략산업에 대하여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수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먼저, 2022년 전략산업외투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수산업 전체가 전략산업에 포섭하게 
되었다. 종전의 전략산업 목록에는 ‘어획’만이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어획뿐 아니라 수산물의 
냉동, 적재, 하역, 운송, 보관, 가공 등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산업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25% 이상을 취득하려거나 또는 이미 취득한 
바 있는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소급적으로) 러시아 정부위원회 투자 승인 취득 의무가 생겼다. 
2022년 법 개정 이전에는 직간접적 의결권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이 수산업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기준이 직간접적 의결권 25% 
보유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5.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자 일반제재규정 강화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 전략산업체(수산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러시아 정부위원회의 투자 승인을 미취득하거나 또는 
불승인될 경우, 관련 투자 및 거래의 법적 효과는 전부 무효가 된다(수산업체의 경우 어업권이 
불인정된다). 이 경우, 거래의 계약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므로, 상당한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2023년에는 전략산업외투제한법 상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제재조항이 대폭 
강화되어 외국인투자자의 리스크 부담이 증가하였다. (1) 만약 계약당사자가 고의로 투자승인 
의무를 회피할 경우, 러시아 법원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피투자회사(수산업체)의 지분/주식, 
주요자산 및 투자수익을 추징할 수 있으며, (2) 피투자회사(수산업체)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정한 행위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6. 맺음말

  러시아 수산업은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특히 관련 투자 
법제는 외국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정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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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러시아의 수산물 분야 민간투자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존 한-러 어업협상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양국 수산 당국 간 견학/파견 프로그램 등 실무진 교류를 통해 넓은 
스탠스에서 장기적 협력의 초석을 닦는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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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대학교는 올해 9월 4일(월)~7일(목) 제11차 LOG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stics and Maritime Systems)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 LOGMS는 2010년 창립 후 매년 한국, 독일, 네덜란드, 홍콩,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 LOGMS는 물류 및 공급망관리 분야의 글로벌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최신 국제 물류 

동향, 연구방법론 및 연구 결과 등 산업 지식에 대한 활발한 교류 및 참가자 간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북방지역의 항만 및 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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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3년 1~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37 8.8% 20 2.7% 57 6.6%

북극해 7.3 31.6% 17.3 -5.9% 24.6 2.8%

발트해 26.3 8.4% 38.5 5.8% 64.8 6.8%

아조프-흑해 33.9 32.1% 38.3 8.7% 72.2 18.6%  

카스피해 0.9 56.4% 0.7 4.2% 1.6 28.5%

합계 105.4 17% 114.8 4.2% 220.2 10%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랴,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12월 기준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39945/(2023.01.13.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41725/(2023.03.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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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년~2023년 2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송량

2020년 567,509.2 580,010.5 613,588.0 579,480.8 605,641.0 637,823.0 737,245.4 759,564.1 759,496.2 706,375.0 652,307.9 646,594.1 

2021년 543,821.8 549,086.1 615,080.0 588,678.7 637,039.2 687,272.0 761,549.4 762,800.5 745,276.9 734,333.4 704,813.7 721,620.2 

전년 대비 증감률(%) -4.2 -5.3 0.2 1.6 5.2 7.8 3.3 0.4 -1.9 4.0 8.0 11.6 

전월 대비 증감률(%) -15.9 1.0 12.0 -4.3 8.2 7.9 10.8 0.2 -2.3 -1.5 -4 2.4 

2022년 555,782.0 549,039.7 617,561.1 579,007.0 631,358.7 677,205.0 740,222.9 751,382.5 727,345.0 722,769.8 699,850.6 -

전년 대비 증감률(%) 2.2 0.0 0.4 -1.6 -0.9 -1.5 -2.8 -1.5 -2.4 -1.6 -0.7 -

전월 대비 증감률(%) -23 -1.2 12.5 -6.2 9.0 7.3 9.3 1.5 -3.2 -0.6 -3.1 -

2023년 587,864.0 592,708.5

전년 대비 증감률(%) 5.8 8.0

전월 대비 증감률(%) -16.2 0.8

상업화물

운송량

2020년 310,640.7 314,549.0 332,753.5 304,039.5 306,417.9 302,260.4 329,721.0 339,367.9 337,709.2 338,718.0 329,493.3 338,860.1 

2021년 304,340.5 295,825.0 336,610.2 324,025.6 342,514.6 346,501.7 353,630.4 353,522.2 347,324.0 351,155.5 338,860.7 346,887.4 

전년 대비 증감률(%) -2 -6 1.2 6.6 11.8 14.6 7.3 4.2 2.8 3.7 2.8 2.4 

전월 대비 증감률(%) -10.2 -2.8 13.8 -3.7 5.7 1.2 2.1 0.0 -1.8 1.1 -3.5 2.4 

2022년 310,666.9 298,150.0 335,129.1 315,164.4 333,213.2 335,819.4 344,903.0 345,045.7 333,564.9 343,692.2 335,845.0 -

전년 대비 증감률(%) 2.1 0.8 -0.4 -2.7 -2.7 -3.1 -2.5 -2.4 -4.0 -2.1 -0.9 -

전월 대비 증감률(%) -10.4 -4.0 12.4 -6.0 5.7 0.8 2.7 0.0 -3.3 3.0 -2.3 -

2023년 319,597.5 3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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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04.28. 검색)

전년 대비 증감률(%) 2.9 5.7

전월 대비 증감률(%) -6.2 -1.4

파이프라

인

수송량을 

제외한

상업화물

운송량

2020년 209,551.8 219,372.0 236,313.5 215,113.1 228,394.3 228,444.7 251,549.3 257,700.8 254,995.4 250,524.5 236,376.0 234,758.1 

2021년 199,321.8 199,857.6 235,731.0 232,670.2 250,470.9 257,678.8 264,845.0 264,019.9 256,877.4 255,601.8 242,134.3 240,636.6 

전년 대비 증감률(%) -4.9 -8.9 -0.2 8.2 9.7 12.8 5.3 2.5 0.7 2.0 2.4 2.5 

전월 대비 증감률(%) -15.1 0.3 17.9 -1.3 7.7 2.9 2.8 -0.3 -2.7 -0.5 -5.3 -0.6

2022년 206,368.5 206,124.7 232,175.6 228,564.4 246,680.6 253,467.5 263,814.2 264,176.3 255,311.5 258,308.7 244,893.5 -

전년 대비 증감률(%) 3.5 3.1 -1.5 -1.8 -1.5 -1.6 -0.4 0.1 -0.6 1.1 1.1 -

전월 대비 증감률(%) -14.2 -0.1 12.6 -1.6 7.9 2.8 4.1 0.1 -3.4 1.2 -5.2 -

2023년 217,433.5 224,721.8

전년 대비 증감률(%) 5.4 9.0

전월 대비 증감률(%) -9.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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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년~2023년 2월 러시아 역내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운송 수단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철도

(적재 화물 기준)

2020 100,295.7 99,493.2 107,099.1 100,912.3 100,586.3 97,163.7 103,805.9 108,131.7 105,293.4 109,920.7 104,818.2 107,106.7 

2021 101,227.4 96,752.4 109,442.8 107,848.9 110,947.6 107,092.0 108,122.2 109,128.3 106,511.6 110,406.0 108,086.0 108,528.4 

2022 104,219.9 97,206.1 106,793.9 102,497.8 104,740.0 100,154.9 102,184.0 103,793.9 100,957.7 107,173.1 103,718.1 -

2023 99,413.9 97,521.0

차

량 

운

송 

화

물

합계

2020 361,786.6 381,410.2 405,244.6 383,623.0 411,586.1 450,419.6 536,922.8 552,163.2 554,253.6 492,837.8 444,036.6 430,397.2 

2021 334,004.6 353,223.3 400,100.3 384,111.9 420,149.2 473,292.1 546,076.3 545,704.4 529,347.9 512,955.7 489,896.9 501,650.3 

2022 343,416.5 355,487.9 403,791.3 384,496.0 426,031.3 477,220.4 536,793.0 546,992.1 530,399.8 514,358.0 494,298.1 -

2023 381,806.4 401,364.3

상업 

화물

2020 104,918.1 115,948.7 124,410.1 108,181.7 112,363.0 114,857.0 129,398.4 131,967.0 132,466.6 125,180.8 121,222.0 122,663.2 

2021 94,523.3 99,962.2 121,630.5 119,458.8 125,624.6 132,521.8 138,157.3 136,426.1 131,395.0 129,777.8 123,943.9 126,917.5 

2022 98,301.4 104,598.2 121,359.3 120,653.4 127,885.8 135,834.8 141,473.1 140,655.3 136,619.7 135,280.4 130,292.5 -

2023 113,539.9 123,671.5

해상 운송

2020 1,871.2 1,657.9 1,638.8 1,633.9 2,327.2 1,582.5 1,949.0 2,158.3 2,625.6 2,508.8 2,584.1 2,152.8 

2021 1,467.0 1,216.8 1,851.1 2,178.1 2,218.6 1,565.2 2,115.4 2,217.4 3,042.9 1,638.4 1,745.8 2,182.9 

2022 1,726.5 2,229.2 1,816.1 1,759.9 2,402.0 2,054.9 3,008.6 3,015.3 1,944.4 2,408.0 2,939.0 -

2023 2,785.9 2,151.4

내륙수운* 2020 2,386.1 2,202.3 3,064.0 4,304.4 13,028.3 14,750.6 16,304.0 15,348.5 14,505.8 12,800.3 7,624.8 2,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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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03.8 1,825.7 2,685.8 3,064.2 11,558.8 16,381.4 16,327.8 16,125.3 15,799.8 13,645.9 8,218.6 2,859.3 

2022 2,005.4 1,993.4 2,172.5 3,623.2 11,621.2 15,388.0 17,110.4 16,668.7 15,747.3 13,405.1 7,898.6 -

2023 1,661.9 1,344.4

항공**

2020 80.7 69.9 101.5 80.8 89.5 90.9 92.0 95.3 104.0 113.9 126.9 129.1 

2021 100.3 100.5 120.8 120.2 121.3 118.4 122.3 122.8 128.1 133.7 140.0 148.5 

2022 115.3 97.8 33.8 30.1 31.6 34.9 38.1 43.1 42.4 42.1 45.3 -

2023 31.9 33.5

파이프

라인

***

합계

2020 101,088.9 95,177.0 96,440.0 88,926.4 78,023.6 73,815.7 78,171.7 81,667.1 82,713.8 88,193.5 93,117.3 104,102.0 

2021 105,018.7 95,967.4 100,879.2 91,355.4 92,043.7 88,822.9 88,785.4 89,502.3 90,446.6 95,553.7 96,726.4 106,250.8 

2022 104,298.4 92,025.3 102,953.5 86,600.0 86,532.6 82,351.9 81,088.8 80,869.4 78,253.4 85,383.5 90,951.5 -

2023 102,164.0 90,293.9

PNGa)

2020 49,395.7 46,509.4 44,209.8 38,317.4 35,183.3 33,093.3 35,853.7 37,595.6 39,232.5 44,070.0 49,347.3 58,779.5 

2021 59,788.8 54,521.3 54,592.6 45,026.0 43,971.0 41,028.4 40,936.8 41,657.0 43,216.4 45,738.3 48,057.0 56,093.4 

2022 54,122.9 47,168.1 52,619.6 41,560.6 39,091.3 31,527.3 30,147.9 31,286.8 30,716.4 35,886.4 40,767.2 -

2023 49,732.7 44,611.8

송유관b)

2020 47,945.9 44,991.2 48,320.0 47,048.6 39,722.3 37,844.4 39,174.0 40,744.2 40,222.9 41,401.1 40,398.7 41,671.8 

2021 41,622.7 38,223.0 42,717.9 42,979.7 44,757.0 44,310.5 44,332.7 44,032.8 43,897.7 46,218.3 44,751.6 46,017.8 

2022 46,095.5 41,154.5 46,503.2 41,606.8 44,044.2 47,188.8 47,084.5 46,076.5 44,480.2 46,247.8 46,117.8 -

2023 47,881.1 42,059.8

석유 2020 3,747.3 3,676.4 3,910.2 3,560.4 3,118.0 2,878.0 3,144.0 3,327.3 3,258.4 2,722.4 3,371.3 3,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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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수운~해상 연결 운송과 같은 선박을 활용한 복합운송 포함

 **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Federal Air Transport Agency) 자료 기반 수치

 *** a, b, c의 총합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04.28. 검색)

제품

파이프 

라인c)

2021 3,607.2 3,223.1 3,568.7 3,349.7 3,315.7 3,484.0 3,515.9 3,812.5 3,332.5 3,597.1 3,917.8 4,139.6 

2022 4,080.0 3,702.7 3,830.7 3,432.6 3,397.1 3,635.8 3,856.4 3,506.1 3,056.8 3,249.3 4,066.5 -

2023 4,660.2 3,622.3


